
중소기업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의 검사 과정에서 우발채무(물상보증 채무)를 부채로 잡게
되어 자본금(=자산 – 부채 – 물상보증 채무)이 개인기업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자산 – 부채)보다 낮아진 경우, (자
본금≥순자산)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어긴 것인지 여
부

1. 개요1

중소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Shin & Kim Tax Intelligence 7월호 Case Update [1] 판례 4)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참조}. 이처럼 양도소득세

를 감면받는 경우,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

이 사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만큼 자본금을 계상할 요량이었지만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검사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우발채무를 출자하는

사업장의 부채로 잡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보고서에서 이를 부

채로 잡고 이에 따라 감소된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구법인은 재무상태표에 이 우발채무를 부

채로 계상하지 않고 대신 그 금액만큼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뒤 무상증자를 통해 이를 자본금에 전입했

습니다. 처분청은 현물출자 당시 자본금의 금액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보다 적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

계라면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관할 세무서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2. 시사점

당연한 결정입니다. 애초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령 규정3의 취지는 개인기업 당시 사업장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해

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취득세를 추징할 아무런 이유가 애초 없습니다.

 

https://www.shinkim.com/kor/media/lawinfo/531


1 조심 2025지1496, 2026. 7. 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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